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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벤벤트트에에  참참가가했했습습니니다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연８회 회의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회의의 ＰＲ을 

하거나 가와사키시가 지향하는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이벤트에 

참가하며 많은 시민들과 깊은 교류를 가집니다.  

올해도「인터내셔널・페스티벌 in 가와사키」「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가와사키 시민마츠리」에 

참가했습니다. 

 

≪인터내셔널・페스티벌 in가와사키≫ 

 ２０１７년７월２일（일）에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１５，４００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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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시와 외국인시민에 관한 퀴즈, 

국기그리기나 퍼즐을 하며 당일에는 

대표자회의의 Ｐ Ｒ 뿐만 아니라 많은 

참가자들과교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 

 ２０１７년９월９일（토）에 사이와이시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에서는 지역 사람들과 여유있게 얘기를 하면서 교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시민마츠리≫ 

 ２０１７년１１월３일（금・공휴일）～５일（일）까지 ３일간 개최되는 가운데, 대표자회의는  

５일（일）에 참가했습니다. 

 

 

 

 

 

 

 

 

 

 

 

 

 

 

 

 

●  시민마츠리의 퍼레이드에서는 전통의상을 입고 대표자회의를 Ｐ Ｒ 했습니다. 행진하는 

길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셔서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매년하고 있는 세계 명차의 

시음식은 올해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오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２０１７년도의 오픈회의가 １１월１９일（일）에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전체로 약 １００명의 참가가 있었고 １４시부터 １７시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제１１기의 ２년째에 접어 드는 것으로써 제언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대표자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제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２그룹의 분과회로 나뉘어서 질문 응답과 의견 교환을 

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분과회의 테마는 분과회의 Ａ 가 「 외국인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하여 분과회의 Ｂ가「보육원의 신청」과 「피난소에서의 다문화공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오픈회의에서는 참고가 될만한 의견과 지적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회의에서 

성실히 심의하여 좋은 제언을 모으고자 합니다. 

 

 

 

 

 

 

 

 

 

 

 

 

 

 

 

 

 

 

 

앙케이트에서는 「나의 경우는 일본에 있는 시간이 길고 일본에 왔을 때의 당시의 일을 잊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한번 더 그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일본인이 외국인에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시와 외국인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살기 좋은 가와사키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국적을 가진 분들이 

가와사키에서 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국적・인종 등 

상관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등 소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교류파티도 개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한 여러분들과 

의논을 계속하거나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유익한 교류를 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의 추천 서포트  인도 「라다크」 

「인도는 덥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인도의 추운 

지역의 한 곳으로써 『라다크（Ladakh）』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라다크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잠무 카시미르주 동부지방의 호칭으로 

라다크의 중심지인 레（Leh）에는 델리（Dehli）에서 비행기로 약 １시간 정도입니다. 해발３，５

００ｍ의 황량한 다갈색의 대지, 메마른 대지에 은총을 내려주는 인더스 강, 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에 끼어 있는 일대를 가리키며, 카시미르 동쪽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기후로써 연간 강수량은 델리의 약 ８분의 １입니다. 여름에는 최고 기온이 ３０℃를 

넘을 때도 있지만 겨울에는 －２０℃이하의 몹시 추울 때도 있습니다. ６월부터 ９월이 여름이고, 

봄과 가을은 아주 짧고 나머지는 긴 겨울을 맞이합니다. 

옛날에는 라다크왕국이라는 독립된 불교국가였지만 １ ９세기에 카시미르의 변방지역 왕국에 

합병되었습니다. 티베트문화권에 속하는 라다크는 흔히, 미니티베트로 불리어져 티베트불교의 

중심지의 하나로써도 유명합니다. 

라다크 지방에서는 음식도 티베트요리가 주류를 이룹니다. 라면과 같은 툭바, 탄툭

（완탕면）,모모（만두）등의 티베트요리는 일본인에게도 먹기 좋은 깔끔한 맛입니다. 그리고 

인도요리도 대중적이며 야채카레 또는 차파티 등도 자주 먹습니다. 큰 마을이나 무슬림이 많은 

마을에서는  치킨이나 마톤을 이용한 요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다크에 갔다 온 친구로부터 위대한 자연을 피부로 느끼고 인생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멀어서 걱정과 불안도 있을 수도 있지만, 꼭 한번 방문해서 자신의 인생을 

리셋해 보지 않겠습니까? 

（챠크라바르티 아르난슈） 

 

 

 

 

 

                                   이 종이는 헌종이 펄프 배합률 70%의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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